
 

서울시 

 

영등포구 

 

국제금융로6

 

길 26 

 

한국노총빌딩 909

 

호 / 

 

발행 

 

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/ 

 

담당 

 

교육선전실 / 

 

전화 (02) 6277-2187 / 

 

팩스 (02) 6277-2190  

 

정부는 

 

불법적인 

 

노예연봉제 

 

강제 

 

도입을 

 

즉각 

 

중단하라!

 

공공부문 

 

노사관계 

 

개선을 

 

위한 

 

국회특위를 

 

구성하라!

5

 

월 3

 

일 

 

오전 10

 

시 

 

한국노총과 

 

공공노련, 

 

금융노

 

조, 

 

공공연맹 

 

대표자들은 

 

국회 

 

정론관에서 

 

성과연

 

봉제 

 

도입 

 

중단 

 

및 2

 

대지침(

 

쉬운해고·

 

취업규칙 

 

일

 

방변경 

 

완화)

 

폐기를 

 

촉구하고 

 

국회 

 

차원의 

 

공공부

 

문 

 

특별위원회 

 

설치를 

 

요구하는 

 

기자회견을 

 

가졌

 

다.

 

한국노총 

 

김동만 

 

위원장과 

 

우리 

 

연맹 

 

김주영 

 

위원

 

장 

 

등 

 

대표단은 “

 

공공기관 

 

성과연봉제 

 

및 

 

저성과

 

자 

 

퇴출제 

 

도입을 

 

두고 

 

박근혜 

 

정부의 

 

폭압이 

 

도를 

 

넘어 

 

불법을 

 

종용하는 

 

지경에 

 

이르렀다”

 

며 “

 

기재

 

부는 

 

제도 

 

도입을 

 

불법적으로 

 

강행 

 

추진하면서 

 

헌

 

법이 

 

정하고 

 

있는 

 

평등권과 

 

근로기준법을 

 

정면 

 

위

 

배하고 

 

있다”

 

고 

 

지적했다.

 

이어 “

 

성과연봉제는 

 

취업규칙 

 

불이익 

 

변경이라는 

 

것이 

 

대법원 

 

판례에도 

 

나와있다”

 

고 

 

밝히고  “

 

그럼

 

에도 

 

불구하고 

 

다수의 

 

공공기관장들이 

 

노사합의를 

 

거치지 

 

않은 

 

채 

 

이사회를 

 

강행하여 

 

불법적인 

 

성과

 

연봉제 

 

도입을 

 

의결하고 

 

있는 

 

실정”

 

이라고 

 

비판했

 

다.

 

이들은 “

 

공익을 

 

구현하는 

 

것이 

 

목적인 

 

공공부문 

 

특성상 

 

어떻게 

 

개인별로 

 

성과를 

 

측정하겠다는 

 

것

 

인지 

 

의문”

 

이라며 “

 

정부가 

 

공정한 

 

평가방법에 

 

대

 

한 

 

어떠한 

 

기준도 

 

제시하지 

 

못하는 

 

상황에서 

 

결국 

 

줄서기가 

 

만연해지고 

 

불신과 

 

이기주의로 

 

공공기관

 

이 

 

붕괴되고 

 

말 

 

것”

 

이라고 

 

강조했다.

 

우리 

 

연맹 

 

김주영 

 

위원장은 “

 

공공기관은 

 

국민의 

 

생명과 

 

안전을 

 

가장 

 

중심에 

 

두어야 

 

한다”

 

며 “

 

성과

 

중심 

 

경쟁체제를 

 

통해 

 

국민을 

 

돈벌이 

 

수단으로 

 

여

 

기는 

 

불상사가 

 

벌어져서는 

 

안된다”

 

고 

 

말했다.

 

또 “

 

사측의 

 

합의 

 

종용은 

 

물론이고, 

 

성과연봉제에 

 

동의하지 

 

않는다고 

 

폭행을 

 

한다든지 

 

과반수 

 

노조

 

가 

 

있음에도 

 

이를 

 

배제한체 

 

이사회를 

 

불법으로 

 

통

 

과시키는 

 

어처구니 

 

없는 

 

일들이 

 

현장에서 

 

벌어지

 

고 

 

있다”

 

며 “

 

정부와 

 

사측은 

 

당장 

 

불법행위를 

 

중단

 

하고, 

 

공공기관을 

 

황폐화하고 

 

부실화시키는 

 

노예

 

연봉제와 

 

쉬운해고제를 

 

폐지하라”

 

고 

 

촉구했다.

 

대표자들은 

 

성과연봉제가 ‘

 

쉬운해고’

 

로 

 

반드시 

 

이

 

어진다는 

 

점도 

 

지적했다. 

 

박근혜 

 

대통령이 

 

공공기

 

관 

 

성과연봉제를 

 

민간영역에 

 

확산시켜 

 

노동시장을 

‘

 

유연화’

 

시키겠다고 

 

발표한 

 

것을 

 

근거로 

 

제시했다. 

 

평가자 

 

눈 

 

밖에 

 

나면 

 

저성과자로 

 

만들어 

 

임금도 

 

마

 

음대로 

 

깎고 

 

해고도 

 

쉽게하겠다는 

 

것이 

 

정부의 

 

속

 

내라는 

 

것이다.

 

이어 

 

대표자들은 

 

국회 

 

내에 ‘

 

공공부문 

 

노사관계 

 

개

 

선 

 

특별위원회’(

 

가칭)

 

를 

 

설치해 

 

성과연봉제·

 

퇴출제

 

를 

 

포함, 

 

▲

 

낙하산 

 

인사 

 

근절 

 

▲

 

경영자율성 

 

보장 

 

▲

 

공공기관운영위원회 

 

개선 

 

▲

 

경영평가 

 

기준 

 

제고 

 

▲

 

노정직접교섭 

 

등 

 

공공부문 

 

현안에 

 

대해 

 

해결책

 

을 

 

마련하자고 

 

제안했다.

 

우리 

 

연맹은 

 

한국노총과 

 

함께 

 

청와대, 

 

기획재정부 

 

등을 

 

상대로 

 

성과연봉제와 

 

퇴출제 

 

중단을 

 

촉구하

 

는 

 

면담과 

 

항의방문을 

 

조직할 

 

계획이다. 

 

아울러 

 

정

 

치권의 

 

적극적인 

 

협조와 

 

역할을 

 

요구하는 

 

활동도 

 

계속 

 

전개해 

 

나갈 

 

방침이다.

2016

 

년 5

 

월 3

 

일(

 

화)

 

제8

 

호


